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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와 알레르기 질환 관련 연구 동향

국내 실외공기의 곰팡이 분포 및 노출에 따른 염증영향평가

저자: 윤원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배경 및 목적
영유아와 고령자 등 취약한 계층에서 유해 환경인자의 반복적인 노출이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특히, 천식 환자가 공기 중 곰팡이에 노출될 때 폐 기능의 이상과 호흡기 과민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외 공기의 
곰팡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질환의 위험관리를 위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를 
채집 및 평가하고 곰팡이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독성을 연구하였다. 

방법
서울, 강원, 인천, 천안, 광주, 울산, 부산, 제주의 일정 지역에서 채취한 옥외 공기로부터 곰팡이를 동정하였으며, 인체 비만 세포주
(HMC -1)에서 비염 물질의 중증도에 기여하는 지표물질인 대식세포유래 성장인자(MDC)의 증식과 분비를 유도하는 능력을 시험
하여 독성을 평가하였다. 국내 외부 공기에서 1년에 걸쳐 18종 이상의 곰팡이 종류가 채집되어 균주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결과
 외부 공기에서 클라도스포륨 속(59%)과 알타니리아 속(22%)의 변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한 균주 중 3
종류의 곰팡이 속(푸사리움, 트리코더마, 페니실리움)은 알레르기 면역반응과 관련된 비만세포주에게 약한 독성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HMC-1 세포에서는 12개의 유도 세포 증식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종류의 곰팡이(트라메테스, 이르펙스, 
탈라로미케스, 페니실리움, 페리코니아, 에피코쿰, Edgeworthia, Emmmia, Volaris)가 활성 HMC-1 세포에서 MDC 단백질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실험된 균주의 19%는 비만세포에 세포독성을 유발한 반면,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균주의 대부분은 세포 활
동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결론
 검사한 균주 가운데 80% 이상이 지표물질 중 하나인 MDC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의 중증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는 국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환경 위험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곰팡이의 독성이 없더라도 세포 활성에 기여하는 곰팡이 균주가 알레르기 질환이나 환경성 염증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추론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 연구와 실외공기의 곰팡이를 이용한 환경위해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HMC-1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공기 중의 곰팡이

[출처: Yoon WS, et. al. Evaluation of Distribution and Inflammatory Effects of Airborne Fungus in Korea. J 
Environ Health Sci. 2019; 45(6): 638-645]

-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임재훈 사무국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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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전기 소아에서 곰팡이 감작률 10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여

저자: 이수진(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학동 전기 소아에서 흡입 항원의 감작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식 
소아에서 곰팡이 항원 감작은 심한 천식 증상과 폐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어 천식 중증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 제시된 바 
있다.

방법
 곰팡이 11종에 대한 MAST 검사를 시행하였다. MAST 검사는 특이 IgE가 Class 1 이상(≥0.35 IU/mL)일 때 감작으로 정의하
였다.

결과
 곰팡이에 대한 감작률은 학동 전기 소아에서는 2007년 2.5%에서 2016년 6.0%로 최근 10년 사이에 증가추세를 보였으나(P<0.001), 학동
기 소아에서는 2007년 5.5%, 2016년 6.1%로 최근 10년 사이에 의미 있는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았다(P=0.418).

결론
 지난 10년 동안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어린이들의 에어로알레르겐의 감작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교육하
고 예방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감작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출처: Lee SJ, et. al. Recent changing pattern of aeroallergen sensitization in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A 
single center study.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9;7(4):186-91]

-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임재훈 사무국장 편집

곰팡이 노출, 특정 IgE 감작성, 천식과의 관계

저자: Muriel Vincent(벨기에 공중과학보건연구소(WIV-ISP))

배경 및 목적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곰팡이는 주로 알터나리아 알터나리아, 클라도스포리움 헤르바룸,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에 근거한 
연구 결과에서 나온다. 그러나 페니실리움 spp, 클라도스포리움 스파이로스페르름, 클라도스포리움 클라도스포리오아데스, 아스
페르길루스 베르시콜로르와 같은 종들이 잠재적인 호흡기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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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곰팡이 민감성을 천식 심각도와 실내 곰팡이 오염도를 천식 환자 및 천식 비감염 환자 사이의 연관 지어 조사하였다. 환자-대조군 
비교를 위해 곰팡이 민감성이 있는 천식 환자와 없는 천식 환자들 사이에 몇 가지 천식 중증도 비교와 환자 주거지의 실내 곰팡이 
오염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다른 종에 대한 감작과, 대조적으로 천식 환자에 대한 감작과 중증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실내 곰팡이 오염은 주거지의 약 
90%에서 검출되었다. 곰팡이의 전반적인 노출은 천식의 심각성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A. 푸미가투스 및 페니실리움 spp에 노
출되는 것은 감작과 상관없이 심각한 천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천식 환자의 곰팡이 감작과 곰팡이 노출의 유해성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 푸미가투스에 대한 감작은 천식
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A. 푸미가투스와 페니실리움 spp에 대한 노출은 환자의 감작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능 손상 증
가와 뚜렷한 관련이 있다.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와 페니실리움 spp의 현미경 확대 모습. 
출처: INSPQ, Wikipedia

[출처: Muriel Vincent, et. Al.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18 Sep;121(3):333-339]

- 고려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임재훈 사무국장 편집


